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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maternal attachment on postpartum blues with self-esteem as

a mediating variable.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ubjects’ responses estimated the level of mother-child 

attachment to be 89.78±13.74 points, postpartum blues to be 48.01±11.85 points, and self-respect to be 

30.19±4.71 points. A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aternal attachment and postpartum blues was found

to be -0.325, indicating a medium-level negative correlation tha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a 99% confidence

level. Third, the Sobel test reveal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self-respect in the effects of mother-child

attachment on Postpartum Blues (z=-2.478, p<.001). As mothers experiencing postpartum blues tend to 

have difficulty in forming the mother-child attachment relationship, they must be diagnosed and provided

with support as early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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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어머니와 태아 관계는 임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실

제적인 모아관계 형성은 분만 후에야 이루어지므로, 모

아애착을 형성하는데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심리적, 생리적, 내분비적 측

면에 큰 영향을 주는데, 특히 출산과 관련된 정신적 문

제는 여성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 중 하나

이다. 더구나 오늘날의 핵가족화 경향은 친척 등 일차 

집단의 도움에 의존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결핍으로 성공적인 부모 역할을 

위한 지지나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게 되어 불안과 긴

장, 우울감 속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산후우울의 발병률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Cho, 2009). 

특히 첫 아기의 출생 후 어머니로서 의미 있고 애정적인 

접촉을 시작해야 하는 산모는 산욕기에 겪는 어려움이 

크다(Lee, et. al., 2007).

건강한 모아관계는 출생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출생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전되는 습득과정으로 모아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모아관계를 사랑으로 연결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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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로 발전시켜 주는 것으로(Yun, et. al., 2011) 반응

을 일으키려는 개인에 의해서 형성되며 애정을 가진 관

계를 통해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애착형성에 가장 민감한 시기인 출산 후 24시간 내에 

산모와 아기가 분리되면 건강한 산모는 자신이 보지 못

하는 가운데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걱정

하게 되고 ,아기의 반응에 대해 익숙해지지 못하므로 

퇴원 후 아기 돌보기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게 되며,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함이 저하되고 더 

나아가 산후우울로 까지 발전 될 수 있다(Yun, et. al., 

2011).

모아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un(2005)은 아기 만출 직후 10분간의 모아 조기접촉

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아서 모아애착이 증진된 결

과를 보고하였고, Choi(2005)는 모유팩 모유수유군이 

인공수유군 어머니보다 모아애착 정도가 높았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Sin(2007)은 캥거루식 돌보기 프로그

램을 3주간 10회 적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보다 모아애착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산후 정서상태와 모아애착은 서로 상호연관성을 가

지고 있고, 모성의 정신사회적 건강은 물론 아기의 정상

적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Beck & Indman, 

2005). 특히 산후우울은 산후여성의 정신건강과 모아 

관계에 개입하여 아기의 인지, 정서, 행동발달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준다. 산후우울이 모아애착 관계형성에 방해

가 되므로(Coyle, 2009), 산후에 심리적 고통을 겪는 

여성들은 모아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된 여성이 아기에게 미칠 장기적 영향 때문에 모아관계

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산모의 산후우울이 육아와 아기의 발달에 미치는 영

향으로는, 산모와 아기의 애착형성을 방해하여 모성역

할 획득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기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Beck & Indman, 2005). 

산모가 산후우울을 겪는 경우 산모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영아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모유수유율도 감

소하며,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영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준다(Bang, 2011). Lee, et. al.(2011)은 산후우울성향

이 높게 나온 어머니는 영아와의 교류에서 긍정적인 정

서가 낮았고, 영아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

로 여기고, 자기를 존중 하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불

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

수로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산모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쳐 산후우울을 높힌다(Ahn, et. al., 

2006).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모아애착 증진과 관련한 간

호중재는 다수 있었으나, 모아애착에 영향을 주는 자아

존중감 및 산후우울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산모의 모아애착이 자

아존중감을 매개로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여, 간호중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모아애착

인간의 최초 사회화과정은 어머니와 상호작용을 하

면서 성립되며, 이를 통해 획득된 모아관계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Oh, 1999). 모아

애착은 생후 초기에 형성되는 영아와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로 영아의 생존과 안정을 보장하는 애정적 유대이

고, 정서적 결속이며, 모성과 아동의 유대관계에서 얻

어지는 정서적 느낌이다(Ainsworth, 1989).

아기로부터 분리, 산후우울, 스트레스 같은 요인은 

모아상호작용과 모아애착의 질을 방해한다(Na, 2011). 

Kwon(1998)은 안정된 모아애착 형성에 어머니 측 영향

요인으로 아기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아기반응에 대

한 민감하고 적절한 반응, 어머니역할획득, 모성정체성

과 아기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적절한 지지, 생활스트레스와 불안의 감소 등을 제시하

였고, 영아측 요인으로는 아기의 건강한 신체적 상태, 

기질, 수유형태 등을 제시하였다. 모아애착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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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기에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지만, 출생 직후 

신생아기는 모아상호작용과 모아애착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서, 출생 직후 형성된 애착은 영구적이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과 영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준다(Han, 2001). 어머니의 산후우울은 모아애착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Cramer, 1993), 산후에 심

리적 고통을 겪는 여성들은 모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된 여성이 아기에게 미칠 장

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모아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Lee, 2008). 

2. 산후우울

1) 산후우울의 개념

산후우울에 대한 관심은 고대 희랍시대부터 지금까

지 임상과 이론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Lee, 

1997).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는 산후에 일어나는 

정신장애를 최초로 산후 정신증(Postpartum psychos-is)

이라고 명명 하였다(Sin, 2002). 출산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우울과 관련된 정서장애는 크게 산후우울감, 산후

우울증, 산후정신병으로 구분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산후우울감은 분만 후 수일 이내

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비교적 경한 기분변화로 정의 

된다. 증상은 일시적이지만 쉽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

는 양상으로, 산후 2주 이내로 제한되며 여성의 85%가 

경험한다. 산후우울증은 보다 더 증상이 심하고 오래 

지속되며, 산모의 10-15%가 눈물을 흘리는 증상이 일

시적으로 나타나고 부적절한 감정, 불안, 실망, 에너지

부족, 부부관계 부족, 강박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를 갖는다(Lee, 

1997). 

산후우울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의 증상들을 수반하

고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기분장애 혹은 정동장애라고 

한다. 기분장애란 우울, 희열과 같은 기분, 즉 한 인간

의 지속적인 내적 감정상태의 장애가 결정적인 병리인 

장애로서 내적 기분의 지속적인 상태를 기분(mood)이

라고 말하며 감정의 외적표현을 정동(affect)이라고 한

다(Kim, et. al., 2005). 또한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호르몬 상태의 변화나 감염과 같은 분만 전후의 의학적 

상태변화 등 생물학적 요인들, 스트레스 사건이나 심리

적 갈등 등의 심리 사회학적 요인들과 연관되어 발생한

다. 이처럼 산후우울은 산모가 출산 후 겪게 되는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인해 기분장애를 경

험하는 것이다.

2) 산후우울의 증상과 원인

산후우울의 증상으로는 경한 또는 중등도의 기분 부

전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다양하게 발현된다. 산모

들은 아기를 낳아서 기쁘면서도 싫어하기도 하는 불일

치의 경험을 하기도 한다. 또 아기들의 안녕을 걱정하

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부모 노릇을 잘 할 

수가 있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위축되고 슬픈 기분, 불

쾌감, 기면증, 집중력의 저하, 기억력저하, 식욕부진, 

성욕상실, 자주 울고 싶어지며 쉽게 당황하거나 희망이 

없고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된다. 심한경우 자신이나 아

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하고 아기를 해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Blum, 2003). 산후우울은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일시적인 우울로 임신중 정

서가 침체된 기분으로 꿈, 환상, 자살의 욕구를 경험하

는 단계이다. 2단계는 산후 1-3개월까지 지속되며 태

어난 아기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서 수면장애가 일어난다.

3단계는 분만 1년까지 지속되며 부모역할에 적응하

려고 하나 막연하고 모호한 감정의 변화, 어머니역할에 

대한 양가감정 등을 보인다(Na, 1993). 산후우울의 진

행과정은 대개 발병 3-6개월 후면 증상들이 호전되나 

약 30.6%에서 2년 넘게 지속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적절히 예방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우울증으

로 이행할 수 있다(Horowitz, 2004).

산후우울의 원인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신체적 요인은 호르몬적

변화로 인체의 호르몬 중 임신을 유지하던 에스트

로겐(estrogen)과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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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rame work

만과 동시에 중단되고 그 부산물이 생기는 프레그네롤

론(pregnenolone)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정효과

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엔돌핀의 분비가 

분만 전 분비되는데 이는 분만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신체의 자연적 반응이다. 하지만 분만과 동시에 그 분

비가 중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엔돌핀은 내인성 마약

으로 몰핀의 5배에 해당하는 강력한 진통의 효능이 있

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심리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미쳐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호르몬의 감소에 

의한 일시적인 우울증이 일어나는데 대개 2-3주면 없

어지지만 전체 산모의 약 2%는 심한 우울증을 보인다는 

것이다(Lee, 2018).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

기고,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다(Rosenberg, 1965). 자

아존중감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예측

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임신이나 출

산 이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임신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산전우울은 부적 

상관관계이며, 자아존중감이  산전우울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Kwon, 1998). 보건소에서 산전관

리를 받는 임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24명의 미국 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임신 중 

우울 위험군이 우울하지 않는 군보다 자아존중감이 2.7

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eck(2001)은 산전요인인 자아존중감이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위험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출산 여성은 임신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 상태와 사회

적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출산과 아기양육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더 큰 

두려움으로 인지하게 되면서 산후우울을 초래하게 된

다(Ahn & Oh, 2006).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설정

산모의 모아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자 하였으며, 이론적 근거를 도식화 하여 <Figure 1>

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를 허락한 충북지역에 소재

하는 2곳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분만 후, 산후조리

원에 입원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과 내

용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을 위해 산모에게 동의 허락을 

받은 다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설문

지에 직접 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총 1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00부가 회수되어 이 중 자료가 부실한 8부를 

제외하고 92부를 연구 결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SPSS 17.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3. 연구의 윤리적 측면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목적, 익명성, 비밀보장에 

관한내용,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연구자만 알 

수 있도록 처리하며, 논문이 인쇄자료로 발표 된 이후 

소각 처리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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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변수는 모아애착, 자아존중감, 산후우

울이다. 통계 분석을 위하여 Spss Windows 18.0을 사

용하여 통계처리를 진행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연구개념의 신뢰도를 검

정하기 위해 Cronbach alpha test를 하였다. 조사대상

자의 모아애착, 산후우울, 자아존중감, 평균과 표준편

차 분석에는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통해 

분석하였고, 표본특성별로 모아애착, 모성역할수행 자

신감, 산후우울, 자아존중감 연구변인들이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는 데는 독립표본 t-test와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

귀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검

정하기 위하여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1) 모아애착 측정도구

모아애착은 Muller(1994)가 어머니가 영아에 대한 

애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한 모성애착 조사표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를 Han(2001)이 

번안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가보고식의 4

점 척도로 구성된 이 도구는 총 26문항이며, ‘거의 그렇

지 않다(1점). 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최저 26점에서 최고 104점까지 가능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의 영아에 대한 애착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Han(2001)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68이었다.

2)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가 개발한 자아

존중감 측정도구를 Jeon(197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도구는 10개 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

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을 

주고, 부정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크론바 알

파=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4

이었다.

3) 산후우울감 측정도구

산욕기 산모가 경험하는 침울감, 무력감등의 감정변화

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을 사용하였다. CES-D

는 우울증후군의 역학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 정신보건연

구원(NMH)에서 1971년 개발하였으며, 도구는 20개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우울증후군의 정도를 알 수 있

는 첫번째 선별용 검사도구이다. 국내에서는 Jo & 

Kim(1993)의 연구에서 한국어판 설문지의 번역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는데, Kim(2008)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

하였다. 우울의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

한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문항은 역 채점하였다. Kim 

(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계수는 0.8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4이

었다.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의 경우 29세 이하가 37.0%, 30 - 34

세가 47.8%, 35세 이상이 15.2%로 나타났으며, 분만유

형의 경우 자연분만이 62.0%, 제왕절개가 38.0%로 나

타났으며, 본인의 교육정도의 경우 고졸이 25.0%, 대

졸이 68.5%, 대학원이상이 6.5%로 나타났으며, 직업의 

경우 없음이 27.2%, 출산을 계기로 사직이 28.3%, 산

후휴가 후 복직예정이 19.6%, 육아휴직 후 복직예정이 

25.0%로 나타났으며, 출산횟수의 경우 1회가 65.2%, 

2회가 28.3%, 3회 이상이 6.5%로 나타났으며, 새로 태

어난 아기의 몸무게의 경우 3kg 이하가 31.5%, 3.1 - 

3.5kg이 48.9%, 3.5kg 초과가 19.6%로 나타났으며, 

현재 아기의 성별의 경우 남이 47.8%, 여가 52.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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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ame

Categories 
Frequency
 (person)

(%)

Age* (year)

< 29 34 37.0%

30 - 34 44 47.8%

35 < 14 15.2%

Type of 
delivery

Vaginal birth 57 62.0%

Cesarean birth 35 38.0%

Education

≤ High school 23 25.0%

College 63 68.5%

≥ University 6 6.5%

Employment 
status

Housewife 25 27.2%

Resigned from the 
birth

26 28.3%

Will be reinstated 
after maternity 

leave
18 19.6%

Will be reinstated 
after parental 

leave
23 25.0%

Delivery
experience

1 60 65.2%

2 26 28.3%

> 3 6 6.5%

Newborn's
BW(g)

< 3kg 29 31.5%

3.1 - 3.5kg 45 48.9%

> 3.5kg 18 19.6%

Baby's gender
Male 43 47.8%

Female 47 52.2%

Marriage 
period

> 2 45 48.9%

3-4 21 22.8%

≥ 5 26 28.3%

Religion

NO 54 58.7%

Christian 20 21.7%

Buddhism 15 16.3%

Catholic 3 3.3%

Monthly 
income

(10,000won)

101~200 6 6.5%

201~300 26 28.3%

301~400 37 40.2%

≥ 401 23 25.0%

Table 1.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information(N=92)

Variables N Minimum Maximum Mean SD

 Maternal 
Attachment 

92 52.00 104.00 89.78 13.74

Self-esteem 92 23.00 40.00 30.19 4.71

Postpartum 
Blues 

92 21.00 66.00 48.01 11.85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items Cronbach's ɑ
Maternal Attachment 26 .968

Self-esteem 10 .894

Postpartum Blues 20 .915

Table 2. Reliablity analysis

나타났으며, 아기 성별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차이의 

경우 일치가 72.7%, 불일치가 27.3%로 나타났으며, 결

혼기간의 경우 2년 이하가 48.9%, 3-4년이 22.8%, 5

년 이상이 28.3%로 나타났으며, 종교의 경우 무교가 

58.7%, 기독교가 21.7%, 불교가 16.3%, 천주교가 

3.3%로 나타났으며, 월수입의 경우 101~200만원 이하

가 6.5%, 201~300만원 이하가 28.3%, 301~400만원 

이하가 40.2%, 401만원 이상이 25.0%로 나타났다

(<Table 1>). 

2.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특정변수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복수항목들로 구

성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ɑ를 이용하였다. alpha값이 0.6 이상이면 척도의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ɑ
값이 .89∼.96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Table 2>).

3. 연구개념 기술통계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개념

의 평균분포를 분석한 결과 모아애착이 89.78±13.74 점, 

산후우울이 48.01±11.85 점, 자아존중감이 30.19±4.71 

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상관관계 분석

모아애착과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상관크기가 r=0.299

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상관관계

가 있으며, 모아애착과 산후우울 사이에는 (r=-0.325)

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산후우울 사이에는 (r=-0.641)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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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nal
Attachment

Self-esteem 
Postpartum
Depression

Maternal 
Attachment 

1 

Self-esteem 
.299
(**) 

 1 

Postpartum 
Blues 

-.325
(**) 

 -.641
(**) 

 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Pearson’s correlation)

Sobel test statistic p
Presence or absence of 

mediation effect

-2.478 .132* Presence

*p<.05

Table 6. Sobel test

Variables
Mediating effect 1

B 베타 t

Maternal 
Attachment

(independent)
-.235 -.309 -2.818**

R2/F/P R2=.096, F=7.943, p=.006** 

Maternal 
Attachment 

-.098 -.130 -1.405

Self-esteem -1.361 -.602 -6.522***

R2/F/P R2=.426, F=27.436, p=.000*** 

△R2 0.33

partial mediator all medication

*** p<0.001, ** p<0.01

Table 5.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1

한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Table 4>).

5. 가설검증

모아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에 의해 제시된 매개회귀분석(mediated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변수와 

독립변수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수에 대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의 효과크기와 매개 유형

을 판별하였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분석 결과

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모아애착이 산후우

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

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각각의 변수에 대한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를 먼저 분석하고, 다 투입할 경우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Table 5>).

모아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벨 테

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소벨테스트 결과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Ⅴ. 결 론

본 연구는 모아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 자아존중감이 두 변수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연구개념의 평균분포를 분석

한 결과 모아애착이 89.78±13.74점, 산후우울이 

48.01±11.85 점, 자아존중감이 30.19±4.71 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아애착과 산후우울 사

이에는 상관크기가 r=-0.325로 99% 신뢰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우울이 아기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산모와 아기의 애착형성을 방해하여 모성

역할 획득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기의 인지, 정서, 행

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Beck, 2001), 산모가 

산후우울을 경험하는 경우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

라 영아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영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준다(Bang, 2011). 

산후우울 성향을 지닌 산모가 아기를 양육하면서 나타

내는 대표적인 문제로서 Beck(1998)에 의하면 산후우

울이 있는 산모들은 아기를 양육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려 죄의식, 비합리적사고, 상실감, 분노 등이 가득 

찬 상태에서 아기와 상호작용를 하는 경우가 많다. 로

봇처럼 비정서적으로 행동하며 아기들의 표현에 적절

한 반응을 하지 않고, 아기의 기질을 부정적으로 인식

하게 되어 아기와 많은 갈등을 겪으며 기본적인 부모역

할에서 소홀하다고 보고하였다(Lee,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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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2011)은 산후우울이 자녀의 기질 및 건강과 성장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산모가 우울한 경우 영아

에게 건강문제 더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

아와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며 영아의 

사회적 반응이 낮았다. 출산 후 6-9 주에 산모가 산후

우울 정서를 경험하는 부부와 산후 우울정서를 경험하

지 않은 부부에게 정신건강과 결혼관계의 질을 조사한 

결과 우울증이 있는 산모는 우울증이 없는 부부에 비해 

부부갈등과 아이들의 양육에 더욱 많은 문제를 경험하

는 등 결혼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으며 남편 역시 결혼 

만족도가 낮고 배우자에 관한 친밀도도 낮은 것으로 보

고하였다(Oh, 2008).

모아애착과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r=0.299)로 상관

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산후 우울 사이에는 (r=-0.641)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한 음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아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

벨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소벨테스트 결과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2.478, p<.001).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는 임신됨과 동시에 이루어지

지만, 모아관계의 형성은 분만 후에야 이루어지므로, 

모아애착을 형성하는데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로 

알려져 있는 산욕기에 초기 모아애착을 위해 간호중재

를 제공하는 것은 모아의 건강한 관계형성을 위해 중요

하다. 특히 산후우울은 산후여성의 정신건강과 모아관

계에 개입하여 아기의 인지, 정서, 행동발달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준다(Beck, 2001). 산후우울이 모아애착 관

계형성에 방해가 되므로(Cramer, 1993), 산후에 심리

적 고통을 겪는 여성들은 모아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

러므로 어머니가 된 여성이 아기에게 미칠 장기적 영향 

때문에 모아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산모의 산후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설

명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산후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신 중 산전관리 기간부터 산모의 자아존

중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 개발 및 적용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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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모아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아존중감이 두변수 사이에 매개역할

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모아애착이 

89.78±13.74 점, 산후우울이 48.01±11.85 점, 자아존중감이 30.19±4.71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관관

계 분석결과, 모아애착과 산후 우울 사이에는 상관크기가 r=-0.325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아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Sobel test한 결과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2.478, 

p<.001). 분만 후 산후우울을 겪는 산모들은 모아애착 관계형성에 방해가 되므로, 조기에 산후우울을 

사정하고 적절한 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모의 산후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기 때문

에, 산전관리 기간부터 산모의 자아존중감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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